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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Galerie 89 (paris) 2026

샤갤러리(창원) 2025

마산현대미술관(창원) 2021

밀양아리랑아트센터(밀양) 2020

성남문화재단책테마파크(성남) 2010

Medi Art Galerie (Paris) 1996

루치아갤러리(뉴욕) 1989

현대백화점현대미술관(서울) 1985 외다수

주요경력/

추계예술대, 청주대예술문화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강사역임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교수역임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이사

한국미술협회조각분과회원

경남문화예술연구원이사

한국예술총연합회충북도예총감사역임

Jeong Chang Hoon

정창훈



수상경력/

대한민국국군미술대전장관상수상1980 / 대한민국미술대전특선1984

충북미술대전대상수상1981 / 목우회공모전목우회회장상1981, 1984

서울현대조각공모전특선1985, 1986 / 충북예술상수상1984 / 청년작가상1990

상징조형물제작/

한국교통대학교상징(충주대학교), 충북대학교상징(황소상), 충북보건과학대학교상징,파주시청, 

부천시청, 청주MBC, 청주CJB, 한국지방자치헌장기념상징(전국시장군수협의회), 탄금대조각공원,

정관김복진선생조각4점, 모형복원(청주시립미술관) 외다수

동상제작/

윤봉길의사동상(예산), 포석조명희선생동상(포석조명희문학관), 김수환추기경흉상(서울),

충북여성독립운동가10인흉상(충청북도), 보재이상설선생동상(진천서전고등학교) 외다수

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현대, 대우, I파크, 대림, 울산혁신도시, 동서건설, 쉐마미술관, 우민미술관, 

대구MBC, 동아건설, S.K건설, 서울도시개발공사, 충북대학교, 운보미술관외다수



조각가정창훈이말하는비움은단순한부재나무(無)가아니다. 그것은“형체는남아있지만존재의

실재가비워진상태”이다. 

지난해오월, 김지현교수초대전이열리고있던마산현대미술관을방문했다. 전시오프닝행사와

미술관에마련된조각가정창훈교수의작업실과작품들을둘러보기위해서였다. 폐교를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미술관은넓은운동장에다양한조각작품들이펼쳐져있었고, 작업장에는거대한돌과

나무, 그리고미완의조형들이자리하고있었다.

조각가의작업장은흔히하나의공장에비유된다. 수많은공구와기계, 돌가루와나뭇조각들속에서

창작은육체노동에가까운과정을거친다. 지난해방문했을때에도정창훈교수는나무를이용한

작품에몰두하고있었다. 

이번네오아트센터초대전은단순한작품전시가아니다. 지난40여년간돌과청동, 나무와유리, 

플라스틱등다양한재료와씨름해온한조각가의응집된시간이전시로기획되고있다. 총38점의

작품은그의치열한구도적여정과예술성그리고우리민족의영혼인‘아리랑’을현대적조형언어로

새롭게해석한결과물들이전시될예정이다.

이번전시의핵심에는작가가오랫동안탐구해온‘채움과비움’의변증법이자리하고있다. 정창훈이

말하는비움은단순한부재나무(無)가아니다. 그것은“형체는남아있지만존재의실재가비워진

상태”이다. 수톤에이르는대리석과규화목을정과망치로깎아내는지난한노동속에서그는물질을

다듬는동시에자신의내면또한비워냈다. 돌의중심이텅비게된자리, 바로그공간이그가말하는

‘숨결의길’이다.

이비움은다시채움을위한그릇이된다. 작가는비워진틈새에우리민족의정서와영혼인‘아리랑’을

담아낸다. 석조연작이보여주는고요한침묵과평면작품들이펼쳐내는찬란한빛의선율은

관람자에게상처를위로하고삶을회복시키는치유의에너지를전하고있다. 텅빈공간은결핍의

장소가아니라모든것을품어내는가능성의공간으로인식되고있다.

돌을비워아리랑을담다
조각가정창훈의‘채움과비움’의미학



이번초대전출품작은이러한조형철학을입체와평면의언어로치밀하게구현한다. 석조12점과목조

6점의입체작품은육중한물성속에서비움의의미를드러낸다. 반면스테인드글라스와한지, 아크릴로

구성된20점의평면작품은빛과색채를통해비움에서흘러나오는노래를시각화하고있다. 오색의

빛은색동저고리의파편처럼공간을유영하고, 한지위에흩뿌려진‘별꽃’들은유년의기억과순수한

생명성을환기한다. 가장무거운물질과가장가벼운빛이서로호응하며하나의거대한조형성을

완성하는것이다.

작가가이번초대전에서가장내밀한주제로‘비움’을전면에내세운것은그래서더욱의미심장하다. 

물질의무게를덜어낼수록정신은더욱깊어지고, 형상을비워낼수록인간과삶에대한사랑은더욱

응축해지기때문이다.

정창훈예술의깊이는그의작업이력에서더욱분명해진다. 그는충북대학교의‘황소상’을비롯해여러

지역에공공조형물을남긴작가이자, 한국근대조각의선구자인김복진의예술적유산을복원한

작가로유명하다. 흐릿한사진한장만남아있던‘소년상’, ‘백화여인상’, ‘불상’등을3D 입체기법과

당시고증으로복원하여한국조각사의단절된뿌리를다시이어놓았다. 더나아가잊혀졌던김복진

선생의생가와묘소를직접찾아내그역사적가치를현실세계로이끌기도하였다.

네오아트센터앞수십년된소나무와대형조경석이관람객을맞이한다. 지난해작가에게기증받은

자연물은기존설치되어있던황학삼작가의조형작품과어우러져네오아트센터의새로운상징이

되었다. 오랜세월바람과비를견디며묵묵히제자리를지켜온소나무처럼조각가정창훈의예술역시

깊은사유와인내속에서완성되고있다.

이번초대전은우리에게묻는다. 무엇을더채울것인가가아니라, 무엇을비워내야하는가를. 무거운

현실과오래된집착을잠시내려놓고비움의자리에서우리는잃어버렸던삶의순수한희망과다시

채워야할무언가를발견하길희망해본다. / 네오아트센터박정식대표



Arirang - Genesis 1

75x150cm, Coloring on Hanji, 2026



Arirang - Genesis 2

204x141cm, Coloring on Hanji, 2026



Arirang

97x58cm, Coloring on Hanji, 2026



Arirang

97x58cm, Coloring on Hanji, 2026



Arirang

57x57cm, Acrylic on paper, 2026



Arirang

57x57cm, Acrylic on paper, 2026



Arirang 2602

100x36x21cm, Marble, 2026



Arirang 2606

42x43x21cm, Blue stone, 2026



Arirang 2607

43x28x12cm, Marble, 2026



Arirang 2605

36x40x18cm, Wild stone, Marbl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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